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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시민 가치구현(Implementing Corporate Citizenship Values)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

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가? 기업

시민 가치구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ic Activities, CPA)

이 기업과 기업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질문을 주로 다뤄왔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이 사회적·지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했다.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청

년들의 불만 해소 그리고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 방법을 통해 분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포함된 

2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해 표출되는 민원의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며 

그 수 역시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과 관련한 정부 지출액의 효율

성 역시 증진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지역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업시민	가치구현,	청년	지역	정착,	지역균형발전,	OLS회귀분석

I.  서론I.  서론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업시민 가치구

현은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박원우 외., 2020; 윤각 & 서상희, 2003; 정희수 & 조상미, 2021; 최운열 외., 2009). 학

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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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3년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50%를 상회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업 중 26.5%는 사회공

헌활동에 대한 지출액을 25%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기업들이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순기능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가진 해당 기업에 대한 이

미지를 크게 개선한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박상록 & 박현숙, 2013; 이원우 & 하홍열, 

2022),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양환 

& 임준형, 2022; 김용식 & 김경신, 2020).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강제성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발현

되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들의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을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발견되었다 (정수철 & 조영복, 2020). 이렇듯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공헌활동

의 순기능을 기업의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 더해

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방식 또한 지속

해서 연구되고 있다 (배성호 & 신수진, 2020). 

다만, 기존 연구들이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시민 가치

구현의 사회적·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예상 밖

이다. 본 논문은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여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사회적·지역적 차

원에서의 순기능을 분석하고자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성공적인 지역정착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나아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주도 청년 정책의 효율

성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함께 탐색함으로써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직접적 영향력에 더해서 간접적 영향

력 또한 검증하고자 한다. 통계분석에 포함되는 분석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종합주가지수

(KOSPI)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기업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은 그동안 심도 깊게 연구되지 

않았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나라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

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Ⅱ.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

련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한계에서부터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와 기여점

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이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과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Ⅲ. 이론과 가설”을 소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의 청년 관

련 정책 효율성의 영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가설 역시 서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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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Ⅳ. 통계분석 및 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통계분석에 대한 전반적 기술, 분석에 포함된 변

수들에 대한 설명, 분석 모형과 결과,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 

종합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성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Ⅱ. 선행연구 검토

기업시민 가치구현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그 역할과 순기능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

회공헌과 관련한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와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추세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지속되었으며 세전 이익의 1% 이상의 규모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기업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김대원 외., 2022). 비록 모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항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 적실성과 효율성에 있어 장기간의 발전이 필요한 경우

도 있으나 (유태균 외., 2021), 2004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서인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가 발간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내외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지는 영향

력과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원우, 하홍열(2022)은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서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무작위추출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신뢰도와 정직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박상록, 

박현숙(2013)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마케팅 이미지와 미래 이미지, 그리고 사풍 이미지

와 CEO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외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기업 이미지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간의 관계성이 지속해서 입증

되었다 (윤각 & 서상희, 200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매출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수현(2020)은 우리나라 35개 금융기업에 대한 

GLS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여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수가 매출액 규모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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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매출액 증가율의 효과가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해 증가한다는 점을 검증하였

다. 금융기업 이외에서도 이러한 관계성이 드러난다. 최운열 외. (2009)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비금

융업 상장기업에 대한 임의효과 패널분석을 진행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 기부금 지출을 많

이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정희수 & 조상미, 202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다 (김형구 & 최종윤, 2011; 이

중원 & 박철, 2020).

기업 차원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순기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정수철, 조영복(2020)은 

D-중공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진행한 결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임직원들의 조

직 신뢰를 증진함과 동시에 직무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 관련성을 지님을 규명하였다. 보다 

최근에 진행된 김양환, 임준형(2022)의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공공봉사동기 모두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

한 김용식, 김경신(2020)은 광주, 전남, 전북의 직장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임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신뢰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조직 몰입 역시 촉진한다는 점을 발

견했다.

앞서 서술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미치는 여러 영향

력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떠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불만해소에 미치는 영향력, 그

리고 정부 차원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다

양한 사회적·지역적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손지은, 2020), 연구의 대상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불만해

소 그리고 정부 주도 정책의 효율성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1980년 6.1이었던 노년부양인구비는 2020년 21.8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으며, 2070년에는 100.6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2023).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은 총

인구의 가파른 하락세로 연결되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0.65%이며, 인구

가 증가하는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으로 절반 가량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명애, 2023).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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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감소는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

외에서도 발견된다. 영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

국은 1944년 대런던 계획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 및 사무실 개발 허가제, 공

공기관 이전정책,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추진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인구증가배수가 전국 1.07배, 런던권 1.08배로 나타나, 런던

권 인구 과밀문제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김용국 & 손용훈, 2012). 1940년대의 프랑스 지역 불균형 문제

는 파리와 프랑스의 사막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심각했다. 1960년 파리권 종합계획 수립, 1963년 국토균

형개발청 설립을 통한 지방 중심도시 육성 정책 추진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

화할 수 있었다 (배준구, 2006).

이렇듯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저해의 주된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지역의 낮은 고용률과 의료 

및 교육 인프라의 부재와 같이 청년인구의 유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정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

구 역시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강유미, 2022; 김리영, 2019; 홍성효 & 유수영, 2012), 연구 대상 시

기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Woo & Bae, 2023). 중앙·지방 정부 또

한 지역에서의 일자리 확보, 여가 및 문화 시설 확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사

회적·지역적 순기능을 측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에서 청년인구 유

출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Ⅲ. 이론과 가설Ⅲ. 이론과 가설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에 미치는 

순기능, 나아가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본 논

문에서는 사회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의 성공적 지역 정착과 불만 해소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력을 사회경제이론(Social Economy Theory)을 통해 이론화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이론

에 따르면 지역 소재의 기업은 중앙정부에 비해 청년인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인프라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높은 이해도를 가진다고 연구되고 있다 (Ko, 2012).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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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의 친밀한 관계가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기업이 정부에 비해 주

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전개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기 때문이다 (Krykun et al., 

2017).

물론, 모든 기업이 지역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기업들은 중앙 정부

에 비해 지역 청년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추진하고자 한다 (Uduji & Okolo

‐Obasi, 2019).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대한 2022년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사회공헌 인식 

및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 기여도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범 외., 

2022).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포스코(POSCO)가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

으로 선포하고 지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비단, 포스코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KT 등이 희망 소학교를 건설하거나 저소득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 인구의 유입 그리고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지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Jarmusevica et al.(2019)

의 연구에서는 라트비아와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해당 국

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Uduji et 

al.(2019)는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지역에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청년 고용률을 증진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청년 인구 유치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성군에서 포스코의 기업시민 가치구현과 연계하여 원룸식 청년주거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의성군에 전입한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유입을 장려한 바 있다 (유

정규, 2021).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또한 해당 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표출되는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

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한다고 연구되

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23년 발간한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도

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 대상 직업 교육과 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2020년 3.5%에서 2021년 

7.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 SK,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지역에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

해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호, 2014). 해외 사례에서도 역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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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Moulali(2019)는 인도 소재의 기

업들의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분석하여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차원에서의 청년들의 실업과 교육 격차

와 같은 주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불만을 봉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사회경제이론과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두어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

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아래의 두가지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가설1]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Ceteris	Paribus),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지

역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2][가설2]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Ceteris	Paribus),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지

역과	관련한	불만해소로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에 미치는 독립적

인 영향력을 검증함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

리나라 중앙·지역정부는 지방소멸과 청년인구유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해왔다 (임태경, 

2023). 그런데도, 청년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정부 주도의 청

년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의 효과는 그 독립적인 영향력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정주

호 & 조민효, 2018).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조건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

인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해야지만 정부 주도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앙·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정책의 내용에서만 비롯되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 그리

고 기업과의 관계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Evans(1996)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적 관계와 공통된 지향

점은 정부 차원의 정책에 대한 상보성(Complementarity)으로 발전하여 정부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s)로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사회적 투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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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증진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수인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간

접적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이라 아래와 같이 기대한다. 

[가설3][가설3]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Ceteris	Paribus),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Ⅳ. 통계분석 및 결과Ⅳ. 통계분석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와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기업시민 가치

구현의 영향력에 대한 통계분석에 입각한 접근 방식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확장성을 확보함에 있어 상

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Fearon & Laitin, 2008).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보편적으로 사례분석과 같은 질적 접근방법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 연

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은 17개 시도에 포함된 228개의 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에 포

함된 시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이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단체-년도”이다. 이어서, 분석에서 활

용된 변수들의 조작화와 자료원에 대해 서술하겠다.

44--11.	변수	및	데이터.	변수	및	데이터

4-1-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의 종속변수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먼저, 가설 1

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인구 비율을 첫번째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

체별 청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제공하는 행정안

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20~34세 인구 수를 각 단체의 총 인구수로 나누어 그 비

율을 구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년 관련 민원 수와 민원에서 표출된 긍·부정 감정의 평균 점수

를 활용한다. 두번째 종속변수인 지역별 청년 관련 민원 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권익위

원회가 제공하는 민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했다. 민원 빅데이터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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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고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김성표 외., 2015; 박주섭 & 이새미, 2020; 최해옥, 2016). 민원 빅데이터에는 민원이 접수된 광역자

치단체에 대한 정보와 분야 등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권

익위원회에 접수된 49,759,991개의 민원을 수집하고 휴대폰 번호와 민원 접수인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

한 내용을 모두 제거한 뒤,“청년”키워드를 포함한 청년과 관련한 민원 206,479개를 선별하였다. 이후 지

역별 인구수에 비례한 청년 관련 민원의 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세번째 종속변수인 민원에서 표출된 감정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민원에 대

한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했다. 감정분석은 텍스트에 표출된 작성자의 감정을 체계적

으로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분석기법으로 텍스트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석기법이다 (Bae 

et al., 2023; Jamil et al., 2022; Lee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Deep Learning 

Algorithm)에 기반을 둔 LSTM(Long Short-Term Memory) 감정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개별 민원들의 

감정을 분석했다.

LSTM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던 RNN 감정분석 모델의 문제점인 장기의존성(Long-

Term Dependenc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 계산의 양에 따른 과적합이 발생할 확률 또

한 적다고 연구되고 있다 (김동현 외., 2022; 임명진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민원에 작성된 명사를 중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처리(Pre-processing)과정에서 조사 등을 포함한 민원 내 불용어는 감정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LSTM을 활용한 감정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값은 0(부정)에서 100(긍정)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민원들의 결과값을 모두 더한 뒤 이를 지역별 민

원 수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상술한 세가지 종속변수들을 활용해 가설 3 역시 함

께 검증하고자 한다.

4-1-2.	독립변수

연구에서 활용되는 독립변수는 기업들의 228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공헌활동 수이다. 분석 대상 기업은 

분석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하였

다.1 비록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는 선행연

구가 존재하지만 (정희수 & 조상미, 2021),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보다 상위 20개 기업

1  분석에 포함된 상위 20개 기업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 삼성SDI,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POSCO홀딩스, 카카오페이, 현대모비스, POSCO, 크래프톤, 삼성물산, KB금융, 카카오뱅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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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를 명확하게 관측하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규모가 작은 기업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관측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의 수

가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통계분석 시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과소추정(Underestimation)하거

나 과대추정(Overestimation)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위 20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사회공헌활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각 사회공헌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공헌활동 수를 합산하였다. 전국적으로 혹은 광역자치단체

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사회공헌활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 수에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존재하

지 않는 년도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공식 사이트와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및 보완하였

다. <그림 1>은 분석에 활용된 사회공헌활동 수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밀
도

사회공헌활동 수

.15

.1

.05

0
30 40 50 60 70 80

그림	1.	사회공헌활동	수	분포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에 미치는 독

립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조절효과(가설 3) 역시 상호교차

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함께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액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관련 

정책의 정부 지출액 자료는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

되었다.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상위 8개 카테고리(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

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출액을 수집하여 청년 키워드를 포함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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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합으로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4-1-3.	통제변수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

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지역의 평균 고용률을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생

애주기단계에서 청년들은 지역 이동과 정착을 고려할 때 지역의 일자리의 유무와 전반적 고용률을 고려

한다고 연구되어왔다 (김리영, 2019; 김리영 & 양광식, 2013; 이찬영, 2018; 이찬영 & 문제철, 2016). 

김리영(2019)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하여 고용률

에 따라 청년인구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이찬영, 문제철(2016)은 광

주와 전남지역의 인구유출을 살펴봄으로써 고용여건이 주요한 결정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국내의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의 연구에서도 고용률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입증되고 있기에 (Davies, 2008; 

Kharaishvili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고용률을 통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고용률에 대한 자

료는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수집되었다.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고 있다 (신자은, 2013; 황종남, 2017). 김화

연, 이대웅(2022)은 생활 인프라 중 보건 및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청년 인구의 지방 정주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비록 청년 인구의 이동에 미충족 의료율이 유의미한 영향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미충족 의료율

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율을 통제변수로 포함

하였다 (홍성효 & 유수영, 201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미충족 의료율과 같은 객관적인 의료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지역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역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 역시 실

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Mahendra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

과에 바탕하여 건강인지율을 미충족 의료율과 함께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

율의 영향력은 자료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김소애 외., 2019),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다른 자료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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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역시 통제변수로 포

함했다. 보육시설의 차이는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과 정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준다고 연구되어왔다. 

김리영(2019)의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차이는 인구 유입에 양(+)의 영향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보

다 최근 연구인 기윤환(2022)의 연구에서도 보육시설의 유무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요한 주거 선택 요

인임이 드러났다. 자녀가 없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누락 변수에 따른 통계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보육시설 수를 통

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 자립도 역시 청년들의 지

역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어 왔다 (강유미, 2022; 최형재, 2022; 허만형, 2021). 강유미

(2022)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장려한다는 점을 발견되었다. 

비단 청년 인구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체 인구의 유출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김리영 & 양광식, 2013; 이찬영 & 문제철, 2016).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도 재정 자립도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

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총 인구수의 영향력 역시 통제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누락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 OVB)를 최소화하고자 광역자치단체와 개별 년도에 대한 임의효과

(Random Effects)를 분석 시 포함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개별 년도에 대한 임의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연도별로 상이한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종속변수들

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다. 임의효과는 고

정효과(Fixed Effects)와는 달리 모형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가 아닌 임의효과를 활용했다 (Bell & Jones, 2015). <표 1>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총 관측치는 지방자치단체 228개와 분석에 포함

된 년도 수인 4를 곱한 9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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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종속변수

청년인구	비율	(%) 912 16.388 4.383 8.053 33.610 

청년	민원	감정 912 46.988 14.396 0.000 99.430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 912 0.014 0.107 0.000 1.776 

독립변수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	수 912 48.709 9.021 35.000 75.000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 912 346.126 388.935 1.009 2698.367 

통제변수통제변수

고용률 912 69.324 5.761 57.000 87.500 

미충족	의료율 912 6.084 3.192 0.200 21.300 

건강인지율 912 49.433 7.978 29.700 79.400 

보육시설	수 912 16.631 3.511 4.100 29.000 

재정자립도 912 19.930 12.026 4.000 68.900 

총	인구수 912 226706.900 224215.500 8867.000 1194465.000 

표	1.	기술통계

44--22.		통계분석	모형	및	결과.		통계분석	모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을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을 실시했다. 분산팽창계수 분석은 회

귀분석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Alin, 2010). 분

산팽창계수의 분석 결과 평균 VIF계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의 개별 VIF계수가 4.00 이하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 공선성이 낮으며 통계결과를 왜곡할 만큼의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의미한다 (Alli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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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에는 표준편차가 기입되었으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모형 간의 설명력 비교를 위해 제시되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청년인구	비율(%) 청년	민원	감정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

독립변수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	수
0.164***

(0.025)
0.043*

(0.020)
-0.001*
(0.000)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
0.001***

(0.000)
0.004*

(0.002)
-0.001*
(0.000)

통제변수통제변수

고용률
0.247***

(0.019)
0.023*

(0.010)
-0.002** 
(0.001)

미충족	의료율
0.011

(0.030)
0.082

(0.176)
-0.001
(0.001)

건강인지율
0.022*

(0.011)
0.105

(0.078)
0.000

(0.001)

보육시설	수
0.031*

(0.015)
0.168

(0.164)
-0.001
(0.001)

재정자립도
0.124***

(0.011)
0.048*

(0.023)
-0.001*
(0.000)

총	인구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지역별	임의효과 O O O

연도별	임의효과 O O O

상수
20.249***
(2.237)

39.792***
(10.464)

-0.208** 
(0.076)

관측치 912 912 912
AIC 3547.219 6250.718 -1134.489
BIC 3602.739 6306.239 -1078.968

표	2.	OLS회귀분석	결과

<표 2>는 OLS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독립변수인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수는 세가지 종속변수인 청년인구 비율(%), 청년 민원 감정,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모형 1에서 사회공헌활동 수는 p <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베타계수는 0.164로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 

때마다 청년인구의 비율이 0.164%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양한 통제변수와 지역별 임의효과 그리

고 연도별 임의효과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역시 유의미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모형 2의 결과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 때마다 청년 관련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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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모형 3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

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한다면 -0.001

만큼의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록 모형 3의 사회공헌활동 수의 베

타계수가 모형 1과 모형 2보다 그 수치가 낮지만,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의 평균값이 0.014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만은 없는 수치다. 위와 같은 발견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첫번째 가설과 청년들의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로 연결된다는 두번째 가

설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청년과 관련한 정책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세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에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 수의 베타계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지출액의 변화가 야기하는 청년인구 비율과 청년과 관련한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보다 낮았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정부 주도 청년 정책의 비효율성

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김용현, 2016; 오민지 & 안선민, 2022), 이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실시되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제변수들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표 2>에 제시된 세가지 모형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통제변수들은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다. 구체적으

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과 재정자립도가 증진될수록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 비율은 증가

하며, 청년과 관련한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고용률과 재정자립도가 청년인구의 흐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강유미, 2022; 김리영, 2019; 이찬영 & 문제철, 

2016; 최형재, 2022), 지역 수준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역의 고용률과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미충족 의료율은 세가지 종속변수들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발견은 비록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고용률에 비해서 미충족 의료율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간 

이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Woo & Bae, 

2023).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수는 모형 1에서만 95%의 유의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인프라가 청년들의 정주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윤환, 2022; 김소애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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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형 2와 모형 3에서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건강인지

율과 보육시설 수가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청

년과 관련한 민원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3.	상호교차항을	포함한	OLS회귀분석	결과

모형	4 모형	5 모형	6

청년인구	비율(%) 청년	민원	감정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

독립변수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	수 0.166***
(0.027)

0.085*
(0.040)

-0.001*
(0.001)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 0.001***
(0.000)

0.021**
(0.008)

-0.001*
(0.000)

독립변수	간	상호교차항 0.002*
(0.000)

0.001*
(0.000)

-0.001*
(0.000)

통제변수통제변수

고용률 0.247***
(0.019)

0.050*
(0.024)

-0.002**
(0.001)

미충족	의료율 0.011
(0.030)

0.08
(0.176)

-0.001
(0.001)

건강인지율 0.023
(0.015)

0.115
(0.078)

0.000
(0.001)

보육시설	수 0.030*
(0.015)

0.159
(0.163)

-0.001
(0.001)

재정자립도 0.124***
(0.011)

0.054*
(0.026)

-0.000*
(0.000) 

총	인구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지역별	임의효과 O O O

연도별	임의효과 O O O

상수 20.107***
(2.325)

31.225**
(11.086)

-0.233**
(0.081)

관측치 912 912 912

AIC 3549.167 6247.543 -1133.335

BIC 3609.314 6307.69 -1073.18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에는 표준편차가 기입되었으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모형 간의 설명력 비교를 위해 제시되었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청년인구의 변화와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정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에 더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상

호교차항을 포함해 OLS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은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교차항을 포함한 

OLS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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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은 여전히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추가된 사회공헌활동 수와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액의 상호교차항 역시 세가지 종

속변수와 모두 p < 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

로 설명하자면, 모형 4와 모형 5에서 상호교차항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베타계수는 각각 

0.002와 0.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단위 1만큼 증가하였을 경우 정부 지출액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0.002와 0.001만큼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정부 지출액의 독립적 영향력이 

0.001 그리고 0.021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호교차항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6에서는 상호교차항이 -0.001의 베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

할수록 정부 지출액이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를 0.001만큼 더 감소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공헌활동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관련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가설3을 뒷받침 

한다.

또한 <표 3>에서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추정된 베타계수

는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기본적인 유의미성과 방향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는 여전

히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은 어느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관계성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보육시설의 수는 청년인

구 비율(%)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표 2>와 <표 3>

의 결과에서의 유사성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계모형의 결과가 강건성(Robustness)을 갖는다는 점을 

반증한다.

Ⅴ. 결론Ⅴ.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부재했던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

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과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해 표출되는 민원의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102



제3회	기업시민	연구공모전	우수논문	모음집_	장려장려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민원의 수와 관련해서,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의 청년 인구에 

대비한 청년 관련 민원의 수 역시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시민 가치구현과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지출액의 상호교차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주도의 청년과 관련한 정책 지출의 효율

성을 증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발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많은 

지역일수록 청년과 관련한 정부 주도의 지출액이 청년인구 비율(%)을 보다 크게 증가시켰으며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 역시 보다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변화시켰다. 인구 대비 청년과 관련한 민원 수 또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은 모두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우리나

라 청년인구의 지역 간 이동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청년인구 이동과 관련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인구 이동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인구 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 지방자

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일자리 그리고 의료 및 교육 인프라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비록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차원의 변수가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

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이동에 대한 

설명력을 증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국가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을 실증적으로 발견함으

로써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여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

력을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와 같은 기업 차원 혹은 조직몰입과 관련한 기업 구성원의 차원에서 연

구해왔다 (배수현, 2020; 윤각 & 서상희, 2003; 최운열 외., 2009).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단순

히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인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학문적 기여 이외에도 우리나라 지역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

한 잠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이동

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발견은 단순히 국가 주도의 접근방식이 아닌 지역 청년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교차항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과 해

당 지역 사회공헌활동 간의 연결성을 보다 증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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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연구의 잠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인구의 유동성과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분석에 의존하여 분석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과 청년인구 비율의 변화, 민원에서 표출된 감정, 그리고 인

구 대비 민원의 수가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만을 검증할 뿐, 각 관계성을 설명하는 이론 자체를 검증하지

는 못한다. 이는 여타의 통계분석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다 (Lieberman, 2005; Weaver-Hightower, 2014).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

저,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인터뷰와 사례분석 등과 같은 질적연구를 통해 어떠한 메커니

즘(Mechanism)에 기반하여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청년들을 유입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진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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